
교육대학교 입시 전략

 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상위권을 차지하는 직업 중 하나가 초등학교 교사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초등교사 인원 축소라는 우울한 현실에도 여전히 문과 학생, 특히 여학생에게

는 ‘꿈의 학과’로 통한다.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이나 일반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해야 한다. 교대는 서울

교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

대 등 10곳이 있다. 초등교육과를 설치한 대학은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등 3곳이다.

 2022학년도 전국 10개 교육대학 전형계획에 따르면, 수시 모집에서 서울교대, 춘천교대, 광주

교대, 진주교대 등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정시 모집에서는 부산교대, 대구교대, 광주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등 10개교 모두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고, 수능 + 면접 

등으로 전형한다. 전년도에는 수시에서 대구교대, 부산교대가 자소서를 폐지했고, 정시에서는 

서울교대, 경인교대, 공주교대가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았다. 10개 교육대 모집인원은 정원내로 

수시 1,984명(55.3%), 정시 1,605명(44.7%) 등 모두 3,589명을 선발한다.

수시는 자기소개서 폐지, 정시는 학생부 미반영·수능 중심으로 선발   

 수시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서울교대가 50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10개교 

전체에서 1천 934명을 선발한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학별로 다른데, 서울교대, 

춘천교대, 전주교대 등은 적용하는 반면에 경인교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등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시 전형은 10개 교대 모두 정시 나군에서 선발한다. 대체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데 1단

계가 수능, 2단계는 수능 + 면접 등으로 실시하며 수능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수능은 경인교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등 7개교가 영

역별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고르게 각 25% 반영한다.

 서울교대는 영어 영역을 수능 최저학력기준 3등급 이내로 활용하고 국어, 수학, 탐구 영역으

로 반영한다. 춘천교대, 대구교대는 영어 반영 비율을 다른 영역보다 축소해 반영한다. 점수 활

용은 대학에 따라 서울교대, 춘천교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대구교대 등은 표준점수, 경인교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등은 백분위를 반영한다.

 정시 수능 반영에서 대학별로 수학(미적분/기하) 및 과탐 영역에 대해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서울교대는 과탐 3%, 경인교대 수학(미적분/기하) 3%, 춘천교대는 과탐 3%, 청주교대 수학(미

적분/기하) 5%, 전주교대 수학(미적분/기하) 5%, 부산교대 수학(미적분/기하) 5%, 과탐 5%, 진

주교대는 수학(미적분/기하)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대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

로 대비하면 된다. 전년도 대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보다 커지

고, 비교과 영역에서는 교과 세부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시는 수

능 중심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2) 영역을 고르게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